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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73호 2019년 2월 13일(수)








남북 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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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2월 13일(수)부터 2월 15일(금) 까지 규약규정 개정 전담반을 운영한다. 이는 개정된 노동법과 KT 현실을 감안해 규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지난 1월 31일(목)부터 2월 8일(금)까지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규약·규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해관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 노동법이 개정된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기존 규약 규정은 다소 현실과 배치된 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KT노동조합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규약 규정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자”고 다시 한 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규약 제4장 25조 2항에 의거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019 규약·규정 개정 전담반 구성 ─


○ 중앙본부 : �김인관 조직 1국장, 전형집 지원국장, �박병규 복지국장, 유대종 정책1국장, �유희수 정책2국장, 홍정성 정책3국장, 박충범 산업안전국장, ��○ 지방본부 : �서부지방본부 김영근 조직국장   충남지방본부 박종오 조직국장 


���‘2019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가 2월 12일~13일 금강산에서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는 12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2019년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규약 규정 개정 전담반 가동 


KT노동조합 실정, 현실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체계화 작업 � 2.9(금) 18:00










